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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시 보다, 세상을 연결하다, 내일을 준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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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주박물관 스물여덟 번째 가을날의 뜨락음악회 

- 목관5중주&클래식 기타 공연 -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에 ‘가을날의 뜨락음악회’가 찾아온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전주박물관이 옥외뜨락에서 스물여덟 번째 음악

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에는 클래식기타 연주자 김우재와 바이올린 연주자 백사론이 

함께하는 듀오와 다섯 연주자가 각기 다른 목관악기로 만난 룩스 목관 앙

상블 등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무대를 채운다. 

 깊은 음색으로 청중을 사로잡는 김우재·백사론 듀오는 슈베르트, 파가니

니, 피아졸라 등 클래식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준비했다. 이외에

도 대중에게 익숙한 고전 명작의 주제곡 등 6곡을 환상적인 선율로 선보

인다. 

 룩스 목관앙상블은 오보에 연주자 손연지를 비롯한 플루트 김정현, 바순 

이준철, 호른 최하영, 클라리넷 김종철로 구성되어 있다. 목관악기로 모인 

5명의 연주자가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시작을 만끽할 수 있는 연주곡 4

곡을 준비했다. 춤곡과 영화음악 위주의 선곡으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화음

을 그려내며 목관악기들의 열정적인 5중주를 연주할 예정이다. 

 올해로 28회를 맞은 ‘가을날의 뜨락음악회’는 국립전주박물관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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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업 마당이 공동으로 기획한 자리다. 음악회는 사회적기업 마당이 시민

과 함께하는 공연, 일상 속에서 즐기는 공연,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공연

을 지향하며 지난 1997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첫 무대를 열었다. 평소 접

하기 어려운 국악 앙상블과 클래식, 재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

연을 선보이며 ‘국립전주박물관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발전해 더욱 따

뜻하고 아름다운 무대를 꾸밀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음악회는 시민들의 

후원금을 통해 이웃과 함께 만드는 음악회로서 의미를 더한다. 초가을 낭

만적인 뜨락의 정취와 음악이 함께하는 ‘가을날의 뜨락음악회’는 무료

로 진행되며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붙임: 행사 포스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주박물관 담당자 김미름
(063-220-100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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